
AUS, 광물 국제가격 하락 “거품”
2011년 10-12월 석탄․철광석 25% 급락 … 광물산업 수익성 하락

2012년 광물의 세계가격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됐다.

오스트레일리아 언론들은 “광산업이 2011년 사상 최대의 순익을 기록했으나 최근 들어 철광석 등 국제가격

이 급락하고 있어 광산 붐이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”고 보도했다.

광물산업은 2011년 7-9월 국제가격 급등과 A달러가치의 초강세 영향으로 총 260억A달러(약 30조원)의 순익

을 기록했으며 철광석, 석탄, LNG(액화천연가스) 등의 국제가격도 140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.

하지만, 2012년에는 국제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돼 광물산업의 순익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

다.

2011년 10-12월 석탄과 철광석의 수출가격은 투자자들이 세계적으로 천연자원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

예상함에 따라 25% 급락했다.

다만, 수출가격 하락이 계약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최소한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광물산업 매출에는

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.

JP모건의 벤 자먼 연구원은 “오스트레일리아의 교역조건이 2012년 8-10% 하락할 것”이라며 “국제가격은 이

미 정점을 찍었다”고 주장했다.

오스트레일리아중앙은행(RBA)은 2011년 10-12월 국제상품가격이 1% 하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. <저작권
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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